
바이오벤처 경영실적 희비교차
코스닥 등록기업은 적자 전락 … 등록 예정기업은 흑자 기록

2002년 상반기 바이오 벤처들의 실적에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.

바이오업계에 따르면, 코스닥 등록 바이오벤처들은 2002년 상반기에 적자를 기록한 반면 코스닥 등록을 준

비중인 바이오벤처들은 흑자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.

비등록기업으로 국내 바이오분야 선발 벤처기업인 바이오니아, 쎌바이오텍은 2002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동

기대비 100% 이상 크게 늘어나면서 순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다.

9월 코스닥 등록을 추진중인 바이오니아는 2001년 상반기에 비해 매출이 196.9% 늘어났고, 특히 2억4000만

원에 이르렀던 순손실이 1억5천만원의 순이익으로 돌아섰다.

바이오니아는 기존 생명공학장비와 진단시약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고, 월드컵 기간에 생물학테러에 대비

한 장비를 국방부에 30억원 상당 납품한 것이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.

9월 코스닥 등록심사를 받게 될 쎌바이오텍은 상반기에만 39억원의 매출을 올려 2001년 매출 51억원의 약

80%를 달성했다. 쎌바이오텍은 40여 거래선을 추가 확보했기 때문에 2002년에는 매출 100억원, 당기순이익 20

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반면, 코스닥 등록 바이오벤처의 얼굴인 마크로젠은 2002년 상반기에 10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

있다. 매출은 175% 늘어났으나, 연구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자규모가 커졌다.

인바이오넷도 2001년 상반기에 비해 경영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. 인바이오넷은 제약과 동물약품 부

문을 신설하는 등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향후 성장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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